
월호(제92호)청렴
[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3

부패행위의 유형을 알고 있나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0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권익위 제출

대검찰청 감찰부는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각 청에서 실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국민권익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영덕지청, '신규 및 전입직원 청렴교육' 실시

영덕지청(지청장 백승주)

에서는 '21. 2. 22. 신규 

및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교육과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생활자세 등의 
당부말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3] 광주지검, '청렴문자' 발송

광주지검(검사장 여환섭)에서는

 '21.  2.  1.  전 직원에게 '청렴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4] 춘천지검, '청렴퀴즈' 실시

춘천지검(검사장 김지용)에서는 '21.  2.  17. 

검사장이 직접 출제한 문제로 전직원

'청렴퀴즈' 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더욱 멋진 일이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

퀴즈 정답자 중 3명을 선정하여 격려하였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자체청렴도 결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자체청렴도' 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서울남부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동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제주지검

4그룹 10개 차치지청 부산동부지청

5그룹 15개 부치지청 김천지청

6그룹 16개 단독지청 공주지청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등과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에는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승진후보자 명부 허위작성,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초과수당 부당수령, 

공용물건 사적사용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공직자이기에 행동하기 전 부패유형에 

해당하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알아두세요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 대한 
대면교육은 필수라는점! 기억해주세요~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청렴 상식이 쏙쏙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① 윤봉길     ② 안중근     ③이봉창

민원인의 목소리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기다리는 이유도 모른 채 할일 
없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불만이었습니다.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2월호를 참고하세요~

 지난 2월 정답은  ① 세한도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909년 중국 뤼순감옥에 수감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
(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유묵을 남긴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

마산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의견이었습니다. ♬

민원으로 어딘가를 방문하여 마냥 두리번 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면, 담당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 말기 순조 때 활동한 문신(文臣) 홍기섭은 나이 27세 

때 과거에 급제한 후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그 집안 

또한 큰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벼슬살이 할 때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을 대할 때는 청렴함만한 것이 없다.

                          - 충자(忠子)

일제의 감시와 위협을 무릅쓰고 이육사의 시신을 수습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홍기섭 공(公)이 젊었을 때 찢어

지게 가난했다. 하루는 어린 종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돈 일곱 냥을 

바치며 말했다. 

“이 돈이 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 몇 가마나 땔나무 몇 바리를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내려 주신 겁니다.” 공도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가?” 하면서 대문 앞에 ‘돈 잃은 사람은 찾아

가시오.’ 라고 써서 붙이고 주인을 기다렸다. 

얼마 후에 유씨라는 사람이 찾아와 “남의 집 솥 안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려 

주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갖지 않으십니까?”

공이 말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에 유씨가 꿇어 엎드리며 말했다. “기실은 소인이 솥을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의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도 

없고 마음이 안 되어 솥 안에 돈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공의 청렴하심에 감동하여 제 양심도 움직입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돈은 받아두십시오.”

그러자 공이 돈을 되돌려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된 건 기뻐할 일이지만 이 돈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끝끝내 사양했다.

공은 나중에 대성하여 판서가 되었고 그의 아들 재룡도 헌종의 

장인이 되었다. 유씨도 신임을 얻었고 그 집안도 크게 번창했다.

안수훈(충주), 정강유(광주), 윤보미(수원고검), 
석효진(대검), 김은주(남부), 이명희(홍성),
최운택(법무부), 송가희(진주), 박지은(안산), 최재환(외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공평해질 수 있다. 공평해

지면 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어야 큰일

을 맡길 수 있다는 주제의 명심보감 내용입니다. 

홍기섭과 도둑 유씨가 개인은 물론이고 그 집안까지 
세상에 이름을 높이 알릴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

'청렴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여 주변의 신뢰를 얻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3.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검찰청이란 곳이 무섭고 가기 힘든 곳인데 입구에서
부터 너무 친절하셨고 담당직원분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함께 간 일행이 검찰청이 
이렇게 친절한 곳인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친절
하였습니다.

안OO(충주), 정OO(광주), 윤OO(수원고검), 
석OO(대검), 김OO(남부), 이OO(홍성),
최OO(법무부), 송OO(진주), 박OO(안산), 최OO(외부)


